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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정동기화의 필요성 

	 
	  젖소에 있어서 발정동기화는 주로 미경산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미경산우는 관찰하기 어려운 장소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관리에 있어서도 착유우에 비하여 관심이 덜하며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2두 이상을 대상으로 한번에 처리하여 수태를 시킴으로써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정동기화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경산우에 있어서도 분만후 60일 이상 발정이 오지 않은 개체에 대해서는 2두 이상의 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관리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progesterone 제제(SMB, PRID)와 PGF2α 제제를 단독 또는 병용하는 방법을 이용여 발정을 동기화함으로써 발정관찰을 쉽게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GnRH- PGF2α-GnRH 방법을 이용하여 발정배란동기화를 유도함으로써 발정관찰을 하지 않고도 일정한 시간에 수정을 시켜 상당한 수준의 수태율을 기대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발정동기화 방법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그 방법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농가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씽크로메이트-비(Synchromate-B : SMB) 처리 

	 
	  Synchromate-B는 황체호르몬(progesterone) 제제인 norgestomet를 귀에 이식하고 2mL의 estradiol 제제를 병행처리하는 방법으로 발정을 유기시킨다. Synchromate-B의 처리시기는 발정주기 어느 때나 가능하며 처리일을 첫날로 하여 10~11일째 제거해야 한다. 제거한 날로부터 2~3일 후에 발정이 발현된다. 

	 
	 
	 
	 
	 
	 


	 
	 

	 
	3. 프로스타글란딘 에프 2 알파(PGF2α) 처리 

	 
	  PGF2α의 주요 작용은 난소에 있는 황체를 소멸시켜 발정을 오게 하는 방법으로 난소에 황체가 존재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따라서 발정주기 6일부터 17일 사이에 있는 개체에 투여하여 발정을 유기시키는 것이 좋다.
  PGF2α 투여후 대개 2~4일 이내에 발정이 발현된다. PGF2α를 1회 또는 2회 투여로 발정을 동기화하는데 1차와 2차의 투여 간격은 11~14일의 기간을 두고 투여하며 1회 투여보다 2회 투여를 함으로써 발정 발현율이 높게 나타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PGF2α 제제로는 루테라이스, 이리렌, 레프로딘, 프로솔빈, 프로글란, 엔자프로스트, 플라네이트, 에스트루메이트 등이 있고 제품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프리드와 싸이더 플러스(PRID와 CIDR Plus) 

	 
	  PGF2α에 의한 발정동기화는 난소에 황체가 존재하여야만 투여가 가능하지만 프리드와 싸이더 플러스는 황체의 유무에 관계없이 질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프리드나 싸이더 플러스에 부착되어 있는 캡슐로부터 황체호르몬이 일정하게 나오다가 프리드나 싸이더 플러스를 제거함으로써 황체호르몬의 유출이 중단됨으로써 발정이 유기되는 방법인데 이에는 코일형(프리드)와 티(T)자형(싸이더 플러스)이 있다(그림1, 2)
  프리드는 발정주기에 관계없이 질에 삽입할 수 있고 삽입 후 10~12일째에 제거하는데 그대로 제거하고 발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고 제거하기 전날이나 제거할 때 PGF2α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느 방법이든 프리드를 제거하면 제거한 날로부터 2~3일 후에 발정이 유기된다(표 1). 싸이더 플러스의 경우 질내에 삽입하여 처녀우는 10일 후, 경산우는 7일 후에 꺼내면 2~3일 후에 발정이 유기된다(표 2). 싸이더 플러스의 경우도 프리드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제거하고 발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고 제거하기 전날이나 제거할 때 PGF2α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표 1. 프리드를 이용한 발정동기화

	 
	처 리 

처리두수(두) 

발정두수(두) 

발정율(%) 

대조구
프리드
프리드+PGF2α 

35
20
20 

28
17
18 

80
85
90 



	 
	 
	 
	 
	 
	 

	 
	표 2. 싸이더 플러스를 이용한 발정동기화

	 
	처 리 

처리두수(두) 

발정두수(두) 

발정율(%) 

싸이더플러스 

136 

124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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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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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싸이더 플러스 



	 
	

	 
	 
	 
	 
	 
	 

	 
	5. 발정배란동기화 방법(GnRH-PGF2α-GnRH) 

	 
	  GnRH 주사후 7일째에 PGF2α 주사하고 2일 후에 다시 한번 GnRH를 주사하여 인위적으로 배란을 동기화시킴으로써 발정관찰 없이 일괄적으로 인공수정시키는 방법으로 마지막 GnRH 주사 시점으로부터 16~20시간 사이에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수태율이 가장 높다. 또한 GnRH 주사후 7일째에 PGF2α를 주사하여 발정관찰을 한 다음 인공수정시키는 방법도 권장된다. 

	 
	 
	 
	 
	 
	 

	 
	6. 발정동기화 처리후 발정관찰 방법 

	 
	  발정관찰은 부업형뿐만 아니라 전업형 축산농가에서도 1일 3회 이상 관찰하기가 어렵고 결코 쉽지 않은 번식관리 중의 하나이다. 특히 분뇨제거, 사료급여, 착유 등과 같은 일반관리시의 발정관찰 정확도는 매우 낮은 경향을 나타내므로 반드시 발정관찰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정동기화를 실시하였을 경우 발정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수정에서 제외하지 말고 직장 마사지를 하여 점액이 흘러나오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정이 관찰되지 않은 개체도 직장 마사지를 하여 보면 점액이 흘러 나오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는 발정이 왔으나 발정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그 행동이 미약하여 관찰에 실패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점액이 흘러 나온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인공수정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가에서 발정관찰 보조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관행적인 방법으로 발정관찰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고온기와 같이 발정관찰이 어려운 기간동안에는 관행적인 방법만으로는 높은 발정관찰 정확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발정관찰 보조수단으로서는 발색제, 보수계, 크레용 등 다양한 보조수단들이 있으나 경제성, 정확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3).
  특히 크레용은 발정관찰 보조수단으로서의 용도 뿐만 아니라 임신진단, 치료, 분만 등과 같은 번식우 개체관리를 할 때에도 마커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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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정관찰 보조수단 

[image: image7.jpg]



그림 4. 개체관리용 마커 



	 
	

	 
	 
	 
	 
	 
	 

	 
	7. 발정동기화시 주의할 사항 

	 
	  발정동기화를 위하여 프리드나 싸이더플러스를 삽입할 경우 베타딘과 같은 소독제로 손과 소의 외음부를 깨끗하게 닦은 후에 삽입해야 하고 삽입한 후에도 손과 삽입기를 소독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프리드나 싸이더플러스를 삽입한 후에는 손으로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음부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라주지 않으면 다른 소가 입으로 물어 빼내거나 소가 앉아 있을 때 다른 소에 밟히거나 눌려 기간이 되기 전에 자연 제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신이 된 소에 프리드, 싸이더플러스, PGF2α 등을 처리하게 되면 유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시킨 개체의 경우에는 처리 전에 반드시 임신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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